
나의 북한 사랑 이야기 

                                                                - 이현준 목사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북한 

사랑으로 섬기게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부르심을 

받은 간증을 나누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 앞에 저희

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부족

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북한선교는 1999년 북한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

음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생수의 강 

선교교회(Cerritos)에서, 예배당 이전과 교회 부흥 감사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당시에도 굶

어 죽어가던 북한 동족들을 가리키시며 회개, 중보케 하셨습

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제 심장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봉지역에 빵 공장을 운영하던 Penny 

Mission 사역에 교회적으로 동참하며 방북할 길을 찾았습니

다. 2003년 Penny Mission 박영선 목사님의 소개로, LA 기

윤실 유용석 장로님의 나선 방문에 동참하게 되었고, 1996

년부터 시작된 동족 사랑 나눔 운동(회령과 무산에 사랑의 

빵 공장 운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면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후, 오직 북한선교

를 위한 부르심에 2003년 남가주 산정현교회를 개척하였고, 

목회 중에도 가능한 매년 북한 땅을 밟으며, 그 땅에 교회가 

있다면 응당 했을 섬김과 사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성도라는 고백으로 목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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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AM 의 Joy & Gabe 가정은 현재 한국을 방문하여 다음 단

계의 NK 사역을 위해 많은 분을 만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

다. 이분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동역

자들과 후원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역에 헌신한 세 따님을 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정주(Grace Oh Howard) 목사님이 6월25일(주일), Indi-

ana 주에 있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Mt. Vernon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이 있는 교육도

시의 백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리고 교회와 오 목사님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Sports Ministry 이영재 선생님은 7월에 LA를 방문, 바위기도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진·선봉지역에서 요청받은 각종 

물품을 준비하는 일에 바위선교회도 후원하려고 합니다. 후반

기 사역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평양과기대(PUST) 3대 총장 이승율 장로님이 8월12일 LA 

바위기도 모임에 오셔서 PUST의 Vision과 메시지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바위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5. 대결 국면의 북미·남북 관계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있기

를 기도합니다. 올가을에는 북한의 국경이 열려서 섬김이들이 

자유롭게 북한 땅을 왕래할 수 있기를, 또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

데 있는 동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길과 

문들이 열려, 필요한 식량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공

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바위 기도 모임 안내  Guide to Prayer Meetings 
 1) 제112회 Victorville 기도모임, 7/13/23 (목), 11am, 김금자 권사님 댁 

 2) 제168회 Las Vegas 기도모임, 7/13/23 (목), 6pm, 이옥 권사님 댁 

 3) 제224회 연합바위 기도모임, 7/15/23 (토), 4pm, 정 훈 목사님 댁 

 1) 112nd Victorville Prayer Meeting, 7/13/23 (Thurs), 11am, Keumja Kim’s house 

 2) 168th Las Vegas Prayer Meeting, 7/13/23 (Thurs), 6pm, Ok Lee’s house 

 3) 224th United Vowe Prayer Meeting. 7/15/23 (Sat), 4pm, pastor Hunil Jung’s house 

My Love Story for North Korea 

                                                                      - Pastor Justin Lee  

I give thanks to the Lord, who loves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calling us to love the nation of North Korea. I would 
like to share my testimony, hoping that through mutual shar-
ing of our stories, we can renew our dedication for this minis-
try as we look forward to what God has in store for us. 

My ministry for North Korea began in the year 1999, as I came 
to understand God’s hear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t the 
time, I was serving at Living Water Mission Church in Cerritos, 
and we were preparing for a worship service for the dedica-
tion of new church building and a revival event. During this 
preparation time, God put in me a heart to repent and inter-
cede for the North Koreans who were facing starvation; and 
this heart remained. 

And at that time, along with my church, I was able to join with 
the ministry of Penny Mission who was running a bread facto-
ry in Sonbong area, which led me to visit the North Korea. In 
2003, through the help of pastor Youngsun Park from Penny 
Mission, I was able to visit along with elder Yongsuk Yoo of LA 
Christian Ethics Movement, and I learned of Loving and Shar-
ing Ministry (they run bread factory in Hoeryong and Musan) 
which began in 1996. 

After visiting North Korea, I stepped down from my church and 
founded Southern Sanjunghyun Church in 2003, believing in 
the call for North Korean missions. During my pastorate, I tried 
my best to visit North Korea every year, trusting that my min-
istry will be there if I can build a church there. I ministered 
with firm conviction that a local church and its members exist 
solely for the goal of missions. 

As the church grew, we began to participate further in North 
Korean missions. Until the end of my pastorate, we continued 
to support groups such as CFK (Christian Friends of Korea), LA 
Christian Ethics Movement, and school and clinic ministry in 
Nasun which was ran by missionary C.Ross who was in charge 
of Nasun Pharmaceutical Factory. Then in 2014, I decided to 
step down from local church ministry to devote my life as a 
full-time missionary.  

2023. 6월 LA 바위기도모임 후 김대평목사님 79세 생신을 축하드리며 

June 2023, after LA Vowe Prayer Meeting, celebrating pastor James Kim’s 79th birthday   

* Please pray for the Zerubbabel Unification Vision 
Camp, led by Mr.Kim (July 24th-August 3rd.) This camp 
ministry is to train 13 young next generation ministers 
into gospel warriors. They will be holding an Unification 
Concert to support this ministry; it will take place on 
July 30th 5PM at Sandol Church (8220 Katella Ave, Stan-
ton, CA 90680). Please pray for and also join them at 
this event. 

*Family of Joy&Gabe with YWAM are currently in Ko-
rea, praying and preparing for next steps of the North 
Korean ministry as they meet with others. Please pray 
for their next steps of ministry, their partners and sup-
port churches, and their three daughters who have 
committed to missions. 

* On June 25th (Sun), Pastor Grace Oh Howard was just 
installed as the senior pastor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Mt.Vernon in Indiana. We give thanks to God 
for leading her to serve a white-majority church in the 
college town where Indiana University is located in; 
please pray for her family and ministry. 

* Mr. Youngjae Lee form Sports Ministry will visit LA in 
July, and he plans to attend the Vowe prayer meeting. 
As he seeks to prepare many items that were request-
ed to him from the region of Najin Sonbong, we plan to 
support them. Please pray for the 2nd half of this year’s 
ministry. 

4. Elder Seungryul Lee, who was the third presi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joining Vowe Prayer Meeting on August 12th in LA 
and will be sharing about the vision of PUST in his mes-
sage. Please join us. 

5. Please pray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
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ray that God 
would work on this rocky relationship. Also pray that 
the North Korean border will be opened in the Fall, so 
that ministers can visit as needed, and pray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in extreme need. Please 
pray that God would open the doors so that necessary 
food and other supplies can be delivered in love of 
Christ. 

일터사역 문강호형제 가정 
Family of brother Kangho 

Moon from Workplace 

Ministry   



교회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북한 선교 동참도 늘려갔습니다. 목회 

마지막까지 support 했던 단체는, CFK(Christian Friend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과 LA 기윤실, 그리고 나선 제약공

장을 운영하는 C. Ross 선교사님을 통해 나선의 학교 치료실을 

지원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2014년 말에 목회를 내려놓고 Full 

Time 선교사로 살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청진과 

신의주를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 받은 주님의 응답은, 전혀 생각

지 않은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 훈 목사님을 통해 2015년 

초에 인도해 주신 곳이 ‘바위 선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바위선

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김대평 목사님과 2015년부터 본

격적으로 평양/북방 여정을 함께 하며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기도

와 예배, 헌신과 섬김을 더욱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작년 함께 여정을 다니던 중에, 바위선교회 대표 윤영광 목사님

은 1995년 북한선교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

른 분은 1997년, 그리고 저는 1999년. 1995~2000년 사이 수

백만이 아사했던 참혹한 ‘고난의 행군‘시절,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열방을 향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의 비명을 듣게 하셨음을 깨닫습

니다. “내 자녀들이 죽어간다 - 누가 와서, 좀 살려다오! 도와다

오! 내 자녀들아!” 그 비명들은 수많은 자녀가 지금까지도 묵묵히 

이 길을 걷습니다. 할렐루야!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전에도 끊임없이 역사

해 오셨고, 또 지금도 그 어느/단체/교회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바위선교회

는 이 일에 가장 신실하게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늘 밑가지가 되어 귀한 분들을 세워

주고, 도와주고, 또 때가 되면 넘겨주는, 익히 보고 들은 적 없는 

귀한 섬김의 영성이 늘 흐릅니다. 

Post COVID의 한반도와 북녘땅을 위해 바위선교회를 더욱 든든

히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 단체와 개인이 바위선교회를 통

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후원을 받으며 현지 Field에서 최선을 다

하는 마치 항공모함과 같은 모선 母船인 바위선교회는 더욱 든든

해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바위선교회원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 땅에 널리 전하고 나누는 바위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욱 헌신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1. 일터 사역팀 문강호 형제가 보내온 소식- 지난해 10월부터 준비

하고 있었던 분유 30톤을 나선 3세~10세 어린이들에게 기증하는 

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저

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1차 15톤이 나선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2차 남은 15톤 

분유도 중국 광주 공장에서부터 운송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잘 도

착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고 협력하

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의 함께 하

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2.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섬기는 에녹 선교사님

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

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7월에 두 차례 지진 피

해지역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남을 가졌던 피해 가

정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가족을 섬기며, 그 지역 교회들이 섬기는 

지역들을 계속 돕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7월 7일~13

일에는 김에녹 선생님 부부가 다녀오고, 7월 27일 ~ 8월 5일에는 

시애틀 DTS 팀들과 함께 지진 피해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

니다. 

이슬람권 전도는 오랜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관계 전도입

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3. Jerome & Alissa는 REAH의 Jamie Kim을 중심으로 미주 2세 

동역자들이 진행하는 "Empower Korea 2023"에 E & J 가정과 함

께 참여하여 "The River of Ahava" Prayer Camp를 준비하고 있

고, 이 Camp를 위해 Matt & Rachel, Memo & Ana, Keisha 등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사역을 소개하고 

참여케 하는 REAH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 Monroe Center의 David & Grace - Dunamis 사역을 위한 훈

련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Center로 돌아와서 DTS와 함께 Du-

namis 사역도 Center에서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월21일에는 DTS 훈련을 마친 11명이 Outreach를 위해 튀르키예

로 떠나 그곳의 Enoch Kim과 함께 난민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이 진행하는 "스룹바벨 통일 비전 캠프” (7월 24일-8월 

3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3명의 젊고 꿈 많은 다음 세대 일

군들을 복음의 용사로 강하게 양육하는 복된 캠프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후원하는 "통일음악회"가 7월30일, 오후 5시, 산돌교회

(822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본당에서 열립니다. 기

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I was praying about Chongjin and Sinuiju, but God an-
swered by mentioning Pyongyang. From then, through pas-
tor Hunil Jung, I was introduced to the ministry of Vowe in 
2015. From then on, I began to participate in Vowe prayer 
meeting, and I was able to visit North Korea with pastor 
James Kim from 2015, through which I began to learn more 
about prayer, worship, dedication, and servitude, which are 
of utmost importance for that land. 

Last year, as I traveled together with pastor Younggwang 
Yoon (the current CEO of Vowe Missions) I learned that he 
received his call for North Korean ministry in 1995. Another 
pastor received his call in 1997, and I received mine in 
1999. During the time of 1995-2000, which was called the 
march of suffering since millions in North Korea died of 
hunger, God heard the painful groanings of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refore He called many of us to this 
work. God called us by saying, ‘my children are dying, 
please come and help them, my children!’ and by grace we 
responded, and we are still walking this road. Hallelujah! 

I trust in the providence of God for the unification of Kore-
an peninsula. I am constantly reminded that God wants this 
more than any church or organization, and I believe that He 
is still at work.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Vowe is 
one of the most faithful communities to this call of our God, 
with the heart of true servanthood. We do not insist on our 
own ways, but we aim to build up and support the precious 
ministers, with the goal of handing over the ministry.  

This is a time to build up the ministry of Vowe for the post-
Covid Korean peninsula and the nation of North Korea. As 
the mothership / aircraft carrier for many field ministers, 
Vowe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upport many or-
ganizations and personnel on the field. 

Dear beloved members of Vowe ministry, 

We must truly become the hands and feet of our Lord Je-
sus, in order to share the unconditional love of our living 
Lord Jesus Christ in that land. Let us dream and continue in 
prayer, and let us continue to dedicate ourselves even 
more, until we see the day coming. Maranatha, come Lord 
Jesus!  

선교회 소식과 기도나눔 

이현준목사 2003년 라선 
– 페니션교회 운영 빵공장  
Pastor Hyunjoon Lee, 

visiting Nasun in 2003, 

at bread factory ran by 

Penny Missions  

이현준목사 2008년 라선 
- LA기윤실 유용석장로님과 선봉유치원 

Pastor Justin Lee in 2008, visiting 

Nasun, with Yongsuk Yoo of LA 

Christian Ethics Movement at Son-

bong Kindergarten   
2016 평양방문 바위선교팀 –평성중등학원에서 

Vowe Mission Team in 2016, visiting Pyong-

yang – at Pyongsung orphanage  

1. Update from brother Kangho Moon of Workplace Min-
istry- Back in October, they began planning the ministry 
project to share 30 tons of powdered milk to the children 
aged 3-10. This plan was finally launched beginning in 
February, and because it is a first new project that they 
have launched in the past 3 years, they were facing some 
difficulties. But thankfully, the first batch of 15 tons have 
arrived safely in Nasun, and the second batch of 15 tons 
began its transport from Guanzghou, China (and probably 
would have safely arrived by now.) Many prayers and 
financial support have been given for this ministry, please 
pray that God’s hands would be upon this project. 

2. Missionary Enoch, who is serving those afflicted by the 
earthquake in Turkey, seems to be settling down now, but 
he is still meeting many who are in need and is constantly 
ministering to them. He has two planned trips to the 
affected regions in the month of July; he plans to meet 
with the families and serve them, and also encourage and 
help the local churches in the area. The missionaries 
themselves will visit in July 7th-13th, and then members of 
Seattle DTS team will join them in July 27th – August 5th to 
minister to the children and youth there. Please pray for 
them. 

Ministry to the Muslims takes a long time, effort, and love 
to bear any fruit; we believe that God will touch their 
afflicted souls through the Christians that they encoun-
tered during these difficult days. 

3. Jerome&Alissa have participated in the ministry of Em-
power Korea 2023, which is led by Jamie Kim of REAH and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ministers, along 
with the family of E&J. They are preparing for the Prayer 
Camp called The River of Ahava, with help from 
Matt&Rachel, Memo&Ana, Keisha, and others. Please 
pray for the ministry of REAH, which introduces the North 
Korean ministry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 David&Grace from Monroe Center have completed 
their training for Dunamis ministry and have returned 
back to the Center, so that they could continue their min-
istry of DTS and Dunamis. On July 21st, 11 members who 
have completed the DTS training will leave for Turkey to 
join with Enoch Kim for the refuge ministry there. 


